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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가 나로 하여금 먼 길을 나서

게 했는가? 무슨 바람이 나로

하여금순례자이게했는가?

출가수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낙엽처럼

쌓여온붓다의삶에대한그리움이었다.

저 멀리 노을지는 지평선 너머를 그리

워하는붓다를향한끝없는동경심이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듯이 본래 부처이면

서도 또다시 부처 되고자 하는 전도몽상

으로부터 깨어나고자 함이었다. 도둑질하

면 도둑놈 되듯이 부처 짓 하면 부처 된다

는확신을실천하고자함이었다.

본래 부처인 만큼 지금 바로 부처답게

사는 것이 참된 불교 수행이라는 신념을

실현하고자길을나선것이다.

지난 3월 1일 노고단에서 첫발을 내디

뎠다. 붓다에 대한 동경심을 안고 지리산

1천 5백리, 제주도 8백리 길을 걸었다. 붓

다를 닮으려는 뜻을 안고 눈보라 치면 눈

보라와 함께 걸었다. 본래 부처의 삶을 지

금 당장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비바

람맞으며걸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여느 때와는

달리 길 위에서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다. 길 위에서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에

붓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본다. 나로 하여

금 먼 길 나서게 한 붓다, 그는 누구인가?

나를 그리움에 빠져들게 한 멋진 친구 붓

다, 그의삶은어떤것인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붓다의 일생은 길에

서 시작하여 길에서 끝나고 있다. 붓다의

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길 위

의일생이되지않을까싶다.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인생은 길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길이란 현재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엄숙한 현장이다. 어제의 길에 집착하여

연연하는 한 이미 오늘의 길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음의 길을 기다리고 있는

한 이미 지금의 길은 생명을 잃는다. 길은

언제나현재일뿐이다.

순간순간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을 온전

히사는삶이길위의삶이다.

이쪽 언덕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저

쪽 언덕에 대한 갈망도 내려놓고 오로지

현재를 살아간 삶이 붓다의 삶이었다. 어

제에 대한 미련도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불안도 없이 현재를 활발하게 살아간 삶

이붓다의삶이다.

부처님오신날은 길 위의 삶을 몸짓으로

보여준 날이다. 길 위의 삶을 처음 선언한

날이바로부처님오신날이다.

그리운 붓다를 찾아 길 위에서 보낸 세

월이 80 여 일이다. 밥과 잠자리를 빌면서

80 여일동안길을걸어오늘까지왔다. 

‘아이를 낳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떠오른

다. 절집을 벗어나 길 위에서 80여일을 보

낸 지금 길에서 일생을 사신 붓다의 삶의

내용이어렴풋이시야에잡히는듯하다. 

붓다의 일생은 탄생게(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네. 그 어디 그 무엇도

내 몸 내 생명 아닌 것 없네. 내 몸 내 생명

인 온 세상이 고통에 시달리네. 내가 마땅

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에 담긴 사상

과 정신을 실천하는 삶이었다. 탄생게의

사상과 정신을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온 몸

으로실천한삶이붓다의일생인것이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

다’는 뜻이 무엇인가? 존재의 실상을 사실

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내가 그대로 우주

요, 우주가 그대로 나임을 설파한 것이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을 지혜라 하고

이 사실에 대해 망각함 없이 늘 깨어있는

삶을지혜의삶이라고한다.

‘온 세상이 고통에 시달리니 내가 그들

을편안케하리라’는뜻은어떤것인가?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존재

의 실상론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을 뜻하는

말이다. 존재의 실상대로 실천하는 것을

자비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함 없

이 실상대로 실천하는 것을 자비의 삶이

라고한다. 

부처의 삶을 지혜와 자비의 삶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세상 그 어디

에도 지혜와 자비의 삶밖에 부처의 삶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혜와 자비로 표

현되는실상론을현실적으로설명해보자. 

너를 떠나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

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세상과 무관

하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의

유희일 뿐이다. 사실은 너 없는 나는 성립

되지 않는다. 세상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

다. 실상이 이러한데 어찌 상대의 아픔과

기쁨이 나의 아픔과 기쁨이 아니며 세상

의문제가내문제이지않겠는가.

이 사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면 사실에 맞게 중생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자비다. 존재의 실상대로

온 세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

고 살아간 자가 붓다이다.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짊어지고 살아간 삶이

붓다의 삶이다. 존재의 실상에 근거한 너

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로 보

면세상이없는불교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므로 붓다는 세상을 가꾸는 일에

전심전력을다했다. 중생이없는절집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붓다는 중생고

의해탈을위해당신의전존재를바쳤다. 

불교를 내려놓고 길에 나서고 보니 관

념적으로만 이해되던 붓다의 가르침이 매

우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 절집을 벗어나

길에서 바라보니 비인간, 비현실적이었던

붓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듯

하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화두를 챙기니 길

이 바로 선방이었다. 길에서 길로 나아가

며 염불을 하니 길이 그대로 염불당이었

다. 길을 가는 도중에 좌우대립 희생자를

위해 천도재를 올리니 길이 그대로 법당

이었다. 중생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작은

도움 나누니 길이 바로 보살행의 현장이

었다. 밥과 잠자리는 주어지는 대로 자족

해야하니 길이 바로 율원이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기법과 생명평화를 이야기

하니길이바로전법도량이었다.

붓다께서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법의 길을 떠나라고 하신 뜻을 조

금은알것같다. 

길 위에서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에 젊

은수행자들에게권하고싶다.

지금 곧바로 버리고 떠나자. 길 위의 삶

을 찾아 나서자. 절집을 벗어나니 천하가

도량이었다. 불교를 내려놓으니 어묵동정

이 불교였다. 본래 부처의 삶이 목전에서

빛나고 출가행자의 삶이 비로소 당당해졌

다. 참으로통쾌하고괜찮은살림살이다. 

오랜만에 흐뭇한 마음으로 부처님오신

날을맞이하고보낸다. 

길은 언제나 현재이며 삶이다

너 떠나 내가 존재…어리석은 착각

놓고 떠나니 비로소 당당하다

절집 벗어나니

천하가 도량인 것을

‘생명평화 탁발순례’길에서 띄우는 도법 스님의 斷想

도법스님이제주구좌읍하도리에서한주민에게‘생명평화의등’을전달하고있다.

그리움에 빠져들게한‘부처’제주 구좌읍 하도리에서 김영으로 가는 도중

잠깐의 휴식시간에 하도리의 한 버스정류소에

서간이의자에앉아생명평화탁발순례의단상

을기록하고있는도법스님.

탁발순례단은제주도에이어부산을거쳐전국

순례를계속한다.

지하철 3호선주엽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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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시면 언제나 좋은 보이차 시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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